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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스타트업 실패경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02)를 발표하고, 해양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패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해양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자산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스타트업의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제품, 창업가, 자원, 

수요자 및 외부환경 요인 등 실패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해양 

스타트업 실패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패 사례를 수집하고 요인을 분석하는 등 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실패 요인별 대응방안으로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확대 ▲스타트업 네트워킹 활성화 ▲투자 유치 및 수요처 

발굴 지원 확대 ▲규제 혁신을 제안하였다.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를 

위해서는 ▲실패 경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페일컨 활성화 ▲실패 사례를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선배 창업단 멘토링 ▲재도전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제안하였다. 특히, 실패 경험을 단순한 손실로 보지 않고, 정책적 

학습과 산업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좌미라 전문연구원은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높은 실패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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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해양 스타트업의 실패를 정책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해양 스타트업의 실패는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습 기회이며, 이를 자산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 말하며, 

이번 연구가 “해양 창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창업 지원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정책연구실 좌

미라 전문연구원(051-797-4737) <stehauf@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  (JPG 파일 별도 송부)

보고서 원문 URL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113&page=2&idx=37180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113&page=2&idx=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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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4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부 주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 

사진제공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